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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추출한 감기 증상의 사회적 신호와

영향요인과의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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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현재 이슈가 되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증상 등을 추적하는

분석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트윗을 통해 이벤트 현상에 대한 반응과 사용자의

개인적인 상태 등이 잘 반영되어 트윗을 센서로 적용한 이벤트 추출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지진과 같은

재난 이벤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사회적 신호가 질병의

확산을 조기에 감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논문에서는 감기를 대상 이벤트로 지정하여 트위터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감기 신호라는 사회적 신호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추출된 감기 신호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기 확산의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진 세 가지 기후 요소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감기 기상지수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ocial Signals of Cold Symptoms

Extracted from Twitter and the Influenc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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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huge success of Social Network Services, studies on social network analysis to extract the

current issues or to track the symptoms of epidemic disease are being carried out actively. On Twitter,

tweets reflect people's reaction to an event and users’ individual status well, so it is possible to detect

an event regarding a tweet as a sensory value. Recently, social signals are used to detect the spread

of illness like the flu as well as the occurrence of disaster event like an earthquake in early stages.

In this paper, we set up a cold as a target event and regarded tweets as Cold Signal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Cold Signals, we analyzed correlations between weather factors and the cold index

provided by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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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의 인기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활동 범위의 확장

뿐만 아니라 정보검색이나 사회 과학 분야 연구의

발전을 이끌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연구 분야의

관심은 현재 이슈가 되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증상을 추적하는 분석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1]. 특히 트위터는 140자로 제

한된 단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로 사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응하거나 자신

의 개인적인 상태 등을 트윗으로 남긴다. 작성된 트

윗들은 텍스트 형태의 내용과 함께 위치정보(GPS)

와 시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트위터 사용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에 트윗에

남겨진 정보의 활용을 통한 넓은 범위의 연구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들은 이벤트를 감지하는 연구에서 유

용한 센서로 작용하며 Takeshi Sakaki 등의 논문[2]

에서는 사용자를 개별적인 센서로 가정하고 사용자

가 작성한 트윗의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지진 이벤트

를 추출하였다. 지진과 관련된 트윗을 수집하기 위하

여 키워드 두 가지(earthquake, shake)를 지정하였으

며 키워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방법으로 이벤트에 대해 관찰하였다. 최근

에는 지진과 같은 특정 현상에 대한 이벤트뿐만 아니

라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이나 질병

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계절

적 요인과 전염성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센서로 적용한 사회적 신호가 질

병의 확산을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여 기온이 낮은

겨울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감기와 독감 같은 질병

이 유행한다. 감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보통 상기도염

또는 급성 비인두염이라고도 불리나 하나의 질환이

라기보다는 여러 증상들이 집합되어있는 흔한 질병

이다. 감기를 발생시키는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면 일련의 면역학적 반응이 일어나 콧

물, 재채기, 기침 등의 증상들을 나타나게 한다. 반면,

독감(인플루엔자)은 갑작스런 고열, 두통,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감기

와 매우 유사하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

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기의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구별된다. 독감은 매년

겨울에 소규모로 유행되고 있으며 전염성이 강하여

면역이 약한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발병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위험한 질병

이다.

감기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온도, 일교차, 상대습

도 등의 기후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감기가 감염

되는 경로는 감기 환자로부터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공기 전파와 손이나

물건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접촉 전파가

있다. 하지만 감기는 독감과는 다르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고 약 또한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독감에 비해 훨씬 감염

속도가 빠르고 감염범위가 넓다. 따라서 감기 유행에

대한 빠른 탐지를 통한 위험성 인지가 중요하며 손을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기

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독감 증상을 이벤트로 지정하여 감지하는 연구들

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선행되어 왔다. Jeremy

Ginsberg 등의 논문[3]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

(Google Search Engine)에서 발생한 독감 질의어

(query)를 분석하여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독감의 유

행 흐름을 감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Vasileios

Lampos 등의 논문[4]에서는 위치정보를 가진 트윗

과 영국보건국(HPA: Health Protection Agency)에

서 제공하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 자료를 바탕으로 독감 유행 추적을 자

동화하는 툴을 개발하였다. 특히 Vasileios Lampos

등의 논문은 독감과 관련된 키워드 설정으로 수집한

트위터의 데이터 스트림을 분석하고 독감지수로 수

치화하였다는 점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내의 정

보를 사회적 신호로 인식한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그러나 감기와 독감의 전염성, 유행성 측면의 차이로

인해 독감 연구와 차별화된 감기 유행 감지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감기의 유행을 초기에 감지하기 위

해 질병을 반영하는 사회적 신호로서 트위터에 게시

된 트윗들을 관찰하였다. 트위터에서는 정보 전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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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사용자 자신의 정확한 의견과 상태, 기분

등이 잘 비춰지고 있어 감기와 같은 흔한 질병에 대

한 내용이 상태나 기분을 반영한 트윗에 자주 나타난

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게시한 트윗들 중에서 감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을 추출하여 감기의 유

행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로 사용하였으며 이 수치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감기 기상지수와 기후 요소 데

이터와 비교하였다. 감기와 관련된 트윗을 추출하기

위해서 ‘감기’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재채기,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키워드 9개를 선정하고 서울

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9개 주요 도시를 관찰 지역

으로 지정하여 트윗을 수집하였다. 해당 도시의 크기

에 따라 지정된 관찰 범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트

윗과 비교 데이터들을 정규화하여 패턴을 비교하는

방법[5,6]보다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사이의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이 더 적합하다. 상관분석은 관

찰한 두 변수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회귀방정식

을 통해 구하는 분석방법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

서도 상관계수를 측정하여 변수 간의 작용을 관찰하

는 연구[7]가 진행되고 있다.

논문에서 검출한 사회적 신호가 감기의 유행 현상

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트윗을 실제 유행 현상을 나

타내는 2가지 요소인 감기 기상지수, 기상청 기후 관

측자료와 비교하였다.

첫 번째 요소인 감기 기상지수[8]는 기상청에서 일

교차, 최저기온, 상대습도에 따른 감기 발생 가능성

을 4단계로 지수화하여 감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

하는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울, 강릉, 청주 등

9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상

상황 변화에 민감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특히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

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유지

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수화된 단

계는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4단계로 구분되고 당

일과 익일의 단계를 도시별로 나타낸다. 높음과 매우

높음 단계로 예보된 기간에는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는 감기와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트

윗 수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 관측 자료이

다. 기후는 면역력을 감소시켜 감기를 발생시키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그 중 일교차, 최

저기온, 상대습도는 기후 요소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장경화의 논문[9]에서는 국내 인플

루엔자 의사환자 데이터와 기후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독감 발병에 대한 기후요소들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감기는 독감과 원인균이 다르지만 발병

기후 조건이 비슷하므로 감기 신호의 신뢰성을 판단

하는 과정에서 기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일 단위로 측정된 세 가지 기

후 데이터와 트윗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감

기 증상과의 관련성을 찾는다. 이처럼 두 가지 비교

데이터 집합과 트윗 데이터의 상관분석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검출된 사회적 신호가 얼마

나 대상 이벤트를 감지하는 데에 유용한 신호로 작용

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

로 본 연구의 바탕이 된 독감 감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

터 세트의 수집과 정제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

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

구의 결론과 의미를 정리하며 향후 연구계획을 소개

한다.

2. 관련연구

대상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한 연구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독감을 이벤트로 지정하

여 유행을 추적하는 연구들도 선행되었다. 초기 연구

시기에 발표된 Philip M. Polgreen 등의 연구[10]와

Jeremy Ginsberg 등의 연구는 검색 엔진의 질의어

분석으로 질병의 활동을 감지하여 독감 관련 질의어

검색과 실제 독감의 발병 현상사이의 관련성을 찾는

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Jeremy Ginsberg 등의

연구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발생한 검색 질의어

중 독감 관련 키워드를 관찰하여 미국 각 지역에 대

해 주별 독감 활동을 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비율과 검색 질의의 비교

에서 유사한 패턴을 가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림 1은 관찰한 질의어와 ILI 데이터에 대한 수치

를 나타낸 그래프로 각각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표

시된 데이터의 패턴 비교를 통해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독감과 관련된 질의어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

울철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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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독감 관련 질의어 검색과 ILI 데이터 사이의 패턴 분석

의사환자 데이터 또한 겨울에 해당하는 연말과 연초

기간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두 데이터 사이의

패턴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검색

엔진에서 발생한 질의어를 특정 대상 이벤트 관찰을

위한 신호로 사용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단

순히 독감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사실로 사용

자에게 독감이 발병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

다.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서 독감에 대한 검색을 하

는 경우는 실제로 독감에 걸려 질병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과 발병과는 상관없이 예방

과 원인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따라

서 독감에 대한 이벤트 관찰 연구의 방식이 검색 엔

진을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회적 신호로 활용한 연구로 발전되고 있다.

트위터와 같은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

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트윗이라는 단문 텍스트로

남긴다는 점에서 질의어 검색보다 대상 이벤트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Vasileios

Lampos 등은 영국의 49개 도심지에서 발생한 위치

정보를 가진 트윗들을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을 추적

하는 자동화된 툴을 구현하였다. 그들은 트윗과 인플

루엔자 의사환자 비율을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40주에 걸쳐 하루

평균 대략 200,000개의 지리적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트윗을 수집하고 영국 보건국으로부터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눈 세 지역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 의사환

자 데이터를 모았다. 트위터의 검색(Search) API를

통해 독감 증상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지정하여 수집

된 관련 트윗들을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형태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RSS 피드를 읽어와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해주는 오픈 소스인

ROME 자바 API를 이용하여 파싱하였다. 이 연구는

트위터를 통해 독감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감지하였

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방법과 유사한 점을 보이

고 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이벤트들의 개념을 확

장하여 소셜 웹을 관찰해 독감 증상을 감지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 소셜 웹상의 체계적이지 않은 많은 양의

텍스트를 통해 이벤트를 검출하는 다양한 연구[11]

가 진행되어 왔다.

관련연구에서 소개한 논문들은 대상 이벤트를 독

감으로 지정하였으며 질의어나 트윗 분석을 통해 얻

은 데이터들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데이터와 비교

하였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데이터는 수집

과 분석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데이터의 관찰

시간이 1-2주 정도 지연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감기는 독감과 유사하지만 감염과 예방방법에서 차

이를 보이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더 강하고 백신 또한

존재하지 않아 이른 단계의 감지가 필수적인 질병이

다. 따라서 키워드를 감기로 설정하는 실험 방법과

비교 대상이 달라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감기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트윗을 분석하였

으며 비교 대상을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와 감기 기상지수로 확장시켰다.

3. 사회적 신호 검출과 데이터 정제

3.1 사회적 신호 검출

감기에 대한 사회적 신호 검출은 트위터로부터 감

기와 관련된 트윗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

된다. 감기는 기온이 낮은 겨울철과 일교차가 큰 환

절기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집기간을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로 설정하여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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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데이터 수집에 이용한 중심좌표와 반경

지역 중심좌표(위도,경도) 반경

서울 37.568889,126.976667 50km

강릉 37.750000,128.900000 51km

청주 36.641994,127.488803 12km

대전 36.350000,127.385000 23km

전주 35.816667,127.150000 14.4km

광주 35.166667,126.916667 22.5km

대구 35.871250,128.601262 29.7km

부산 35.179562,129.075641 26.6km

제주 33.366667,126.533333 43km

하였다. 트위터에는 특정한 조건을 부여해 해당 질의

에 상응하는 트윗을 수집하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

데, 검색 API와 스트리밍(Streaming) API를 이용하

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API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였다.

1) 검색할 키워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가?

2) 검색할 지역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가?

트윗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키워드, 지역, 사용자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트

윗을 수집할 수 있는데 1)의 경우에는 검색 API나

스트리밍 API가 모두 키워드에 해당하는 조건 사용

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험에 제약이 없다. 하지만 2)처

럼 지역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 지정

방식에서 두 API가 차이를 보인다. 검색 API는 중심

좌표와 반경에 대한 값을 지정하여 질의문을 원의

범위로 작성하는 반면 스트리밍 API의 경우에는 좌

측 하단점과 우측 상단점에 해당하는 두 개의 좌표

값으로 질의문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사각형을 범

위로 한다. 그러나 두 API 모두 도시의 경계를 범위

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 도시에서

발생하는 트윗만을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

가 기상청에서 감기 기상지수를 제공한 9개의 도시

는 서로 지리적 규모가 달라 논문에서는 도시의 경계

를 가급적 벗어나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검색 API를 선택했다. 아래 표 1은

실험에 적용한 지역의 중심좌표와 반경을 나타낸다.

실험에서는 표 1에서 지정한 9개 지역을 중심으로

감기 관련 트윗을 수집하기 위해 질의에 포함할 키워

드 리스트를 생성하였다. 수집에 사용한 키워드는 감

기, 기침, 오한, 콧물, 재채기 등 질병 이름과 증상을

나타내는 단어목록으로 구성되었다. 지정한 지역과

키워드 리스트를 조건으로 만족하는 트윗들은 작성

된 시간과 위치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JSON 데이

터 형식으로 저장된다. 수집된 트윗의 정보와 내용은

구현된 JSON 파서를 거쳐 트윗_ID, 사용자_ID, 트윗

내용 등 실험에 필요한 정보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생성하였다. 트윗을 저장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

가능한 JSON은 XML보다 기능이 적지만 파싱이 빠

르고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를 처리해야 하는 트위터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12].

3.2 비교 데이터 수집

논문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기상청에서 제공하

는 감기 기상지수가 실제 감기의 유행을 잘 추적하는

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감기 기상지수는 트

윗을 수집한 9개의 지역에 대해 기후 정보를 바탕으

로 감기가 걸릴 가능성을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상청이 예측한 가능성의 정확도는 입증된 바가 없

다. 따라서 트윗에서 추출한 사회적 신호로 파악된

감기 환자 추정치와 감기 기상지수의 그래프 형태와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얼마나 신뢰성을 가진 정

보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위험도에 따라 4단계인 매

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으로 구분되는 감기 기상지

수는 오후 3시 이전에는 당일과 다음날에 대한 예보

를, 이후에는 다음날과 모레에 대한 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험을 위해 2011년 11월 이후의 감기 기

상지수 데이터 중 트윗 수집 종료기간인 2012년 5월

2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후는 독감뿐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 확산과 면역

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Brian P. Hanley 등

의 연구[13]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한 겨울철 온도와 상대습도와의 연관성을 증명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러스 생존과 전달에 유리한

조건으로 0℃∼20℃ 사이의 온도와 50%이하의 낮은

상대습도를 꼽았다. 감기도 이 두 가지의 기후 요인

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기의 원인 중 하

나로 알려진 일교차를 포함한 세 요인의 데이터를

기상청 기후 관측 자료로부터 얻었다.

3.3 데이터 정제

트윗 수집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된 위치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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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_id 사용자_id 트윗 내용 키워드 작성 시간 위치

#0235521 M39884 @sy_style05 #친목당 감기가 아직도ㅎㅎ 감기 Mon, 02 Apr 2012 강릉

#9806464 M29866 목이따끔따끔 감기가오려나 감기 Sun, 01 Apr 2012 강릉

#3215490 M97145 기침 괴로워.. 기침 Thu, 29 Mar 2012 서울

#4887552 M38411 흑 몸살감긴가?아 아퓨당 몸살 Sun, 01 Apr 2012 제주

#0855168 M03631
재채기가 10연속 속사포로 나왔다.... 정신

을 못 차리겠네
재채기 Thu, 05 Apr 2012 청주

#2828929 M29819
열37.8도래..ㅋㅋ 링겔맞고왔는데도 온몸

이쑤신다ㅠ
열 Thu, 12 Apr 2012 광주

#3377280 M68842 아 코를 풀어도 풀어도 콧물이 나오네 ㅠㅠ 콧물 Wed, 04 Apr 2012 부산

#1090177 M02047
@EarthLittleBoy 몸이 으슬으슬하니..조심

해야겠어요ㅎㅎ
으슬 Tue, 10 Apr 2012 서울

표 2. 수집된 트윗에서 추출한 정보 샘플

크기와 인구수에 따라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

고, 비교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들도 각각 나타내는

수치적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값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정규화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

′ 


정규화된 ′는 각각의 데이터 집합 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여 단일 데이터 값 를 미리 정한

범위인 0.0과 1.0 사이로 표시한 값이다. 감기와 관련

하여 발생한 트윗의 수와 기후 요소 데이터는 그 값

들이 수치로 표현되어 있어 정규화 과정을 통한 범위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감기 기상지수는 단계화되어

나타내어졌기 때문에 낮음 단계부터 1에서 4까지의

수치 값으로 변환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본 장에서는 트위터에서 발생한 트윗이 대상 이벤

트를 반영하는 사회적 신호로써 얼마나 정확하게 작

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기 관련 수치 데이터들

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API를 통해 수집된

트윗은 기본적으로 트위터 측에서 정한 항목들에 대

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신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대상 이벤트와

사용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실험에서는 사회

적 신호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표 2의 항목들로 분류

하고 “트윗_id#.#사용자_id#.#트윗내용#.#키워드#.#작

성시간#.#위치" 형태의 문자열로 생성하였다.

정제된 데이터들을 위치와 키워드 별로 군집화 시

키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키워드별 발생빈도 차이

를 발견하였다. 감기 이벤트를 잘 반영하는 트윗을

수집하기 위해 우리는 앞서 키워드 9개를 지정하였

으며 이 키워드 리스트는 직접적으로 병명을 나타내

는 단어인 감기, 고뿔과 간접적인 단어인 증상 관련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지역에서 감기라는 단

어를 포함한 트윗의 수가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그림 2에서 보듯 지역별로

키워드가 발생한 빈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강릉에서는 고뿔을 제외한 거의 모든 키워드가 비슷

한 비율로 발생하였지만 전주의 경우에는 감기 키워

드 비율이 70%에 가까웠다. 또한, 고뿔은 감기를 의

미하지만 현대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 중 하나로 모

든 지역의 트윗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정규화 과정을 거친 트윗 데이터를 패턴

해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트윗을 비롯한 기후

요소, 감기 기상지수 데이터는 수집 기준 단위가 1일

로 지정된 데이터이며 그 값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곡선의 그래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그림 3은 서

울에서 발생한 트윗들로부터 추출한 감기 신호를 나

타낸 그래프이다. 12월과 2월 초 그리고 4월 말에 감

기 신호가 크게 증가 했으며 감기 기상지수와 기후

요소도 이러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 패턴을 비교할

수 있었다.

패턴을 분석하여 두 데이터 집합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과정은 정확한 연관관계 정도를 나타내기



673트위터에서 추출한 감기 증상의 사회적 신호와 영향요인과의 상관분석

그림 2. 각 지역 트윗들의 키워드별 발생빈도(단위:%)

그림 3. 트윗에서 추출한 감기 신호

어렵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상관관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상관

분석으로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 직선적 관계를

예측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한 변수의 변화에 따

른 다른 변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상관계

수를 통해 변수 사이의 관계정도를 측정하여 정상관

관계 또는 부상관관계를 구분한다. 상관분석 실험의

첫 번째 단계는 산점도를 그려 두 변수의 대략적 관

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직

선적 관계의 유무정도를 파악하는 값이기 때문에 산

점도를 통한 관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4는

서울에서 12월 한 달간 발생한 트윗과 상대습도, 최

저기온 사이의 산점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산점도 분

석 결과로 추정회귀방정식과 결정계수(R
2
)를 얻었으

며 상대습도와 최저기온의 선형관계에서 모두 음의

기울기를 갖는 부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산점도 분석 후에는 상관계수를 구하여 두 변수

사이의 연관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다. 상관계수

는 두 변수의 표준편차의 곱에 대한 공분산의 비율로

정의하며 상관계수의 부호가 (+)이면 양의 상관관계,

(-)이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한다. 상관계수 r의 범위

는 –1≤r≤1이고 –1 또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높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이 낮다. 표 3은 감기 신호

와 세 가지 기후요소, 감기 기상지수 사이의 상관정

도를 보여준다. 감기 신호는 감기 관련 키워드를 포

함하는 트윗으로부터 추출했기 때문에 발생된 트윗

량의 증가는 감기 환자수가 증가했다는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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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감기 신호와 상대습도, 최저기온 사이의 산점도

상관계수 r Tweets 일교차 최저기온 상대습도 감기 기상지수

Tweets 1 　 　 　

일교차 0.08629 1 　 　

최저기온 -0.26763 -0.56994 1 　

상대습도 -0.46707 -0.45578 0.71202 1

감기기상지수 0.08492 0.51002 -0.76524 -0.56285 1

표 3. 감기 신호와 각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각각의 변수들과의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를 분

석할 수 있다. 일교차는 하루의 최고기온과 최저기온

의 차이를 나타내며 일교차가 커질수록 면역력이 약

해져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

한 사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일교차의 증가에 따라

트윗량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야 하는데,

실험 결과에서 상관계수의 부호가 (+)인 것으로 두

데이터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감기 신호와 비교한 네 가지 변수 중 가장 상관관

계가 높은 변수는 상대습도이다. 최저기온과 상대습

도는 일교차보다 감기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기온과 상대습도가 낮아지면 감기

에 걸리는 환자는 반대로 증가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습도는 대체적으로 강수량 등

에 의해 달라져 변화의 폭이 매우 넓다는 특성을 가

지고 있지만 겨울철은 대체로 상대습도가 낮고 건조

하기 때문에 감기에 대한 상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

과 전파에 대한 연구[13]에서 도출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온과 상대습도가 낮은 20℃ 이하, 50%

이하의 조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달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사 질병인 감기의 발병

기후 조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감기 신호가

대상 이벤트에 대한 사회적 신호로 잘 검출되어 그

유용성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감기 기상지수는 여러 기후 요

인들의 상호작용을 감안하여 감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지수이며 실험을 위해 단계적으로 나타내어

진 데이터를 1부터 4라는 숫자 값으로 수치화하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감기 기상지수가 높아진 2011년

12월 말과 1월 초, 2월 초·중순 기간에는 특히 최저기

온과 상대습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감기 신호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그래프의 증

감 시점 패턴이 트윗에서 추출한 감기 신호와 유사한

패턴을 띄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4에서는 2012년 3월과 4월 감기

신호와 기후 요인, 감기 기상지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감기 기상지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역은 대구였지만 서울과 대전

지역에서는 감기 기상지수가 높게 나타나도 트윗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분석한 기간

이 환절기이므로 겨울철 보다 기후요소에 대한 영향

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트윗이 감

기 신호로써 잘 반영된 지역은 일교차와 감기 기상지

수에 정상관관계를 갖고 최저기온과 상대습도에는

부상관관계를 보이는 부산, 제주 지역이다. 또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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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감기 신호와 감기 기상지수

표 4. 각 지역별 상관계수

상관계수 r 서울 강릉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제주

트윗수 1 1 1 1 1 1 1 1 1

감기 기상지수 -0.0166 0.1033 0.0919 -0.0571 0.0531 0.0429 0.3499 0.2527 0.1035

최저기온 -0.0271 -0.0598 0.1011 -0.3371 -0.3452 -0.4555 -0.4404 -0.5079 -0.1476

일교차 -0.0549 -0.0543 0.1313 -0.1657 -0.2225 -0.1620 -0.0112 0.3338 0.0204

상대습도 0.1048 0.0009 -0.0817 0.2862 0.1245 0.0389 -0.1623 -0.2538 -0.0504

저기온은 청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관계수가

음의 부호를 갖고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중위 부상관으로 높게 나타나 최저기온에 감기 신호

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

본 논문에서는 감기의 유행을 초기에 감지하기 위

해 감기를 대상 이벤트로 지정하여 트위터로부터 수

집한 정보를 사회적 신호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감

기는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와 접촉 전파 형태로 감염

되나 독감과 구별되는 질병으로 이른 시기의 탐지를

통한 위험성 인지와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실험에서

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감기 기상지수와 세 가지

기후 요소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검출한 사회

적 신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

면, 기후 요소 중 최저기온과 상대습도의 그래프가

감기 신호 그래프 추이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온이 낮고 상대습도가 낮은 날씨에 감기

신호가 증가하는 부상관관계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3가지 기후 요소는 단독적일 때 보다 모든 요소가

다 고려될 때 더 감기 신호와 유사했으며 이는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진 감기 기상지수와

의 패턴 분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논문의 감기 신호는 대상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해

검색엔진의 질의어를 분석하는 대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검출한 사회적

신호이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신호 추출 방법이 유사하지만 대상 이벤트에 따른

다양한 키워드 설정과 관련 데이터들과의 분석을 통

해 감기에 대한 이른 감지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연

구에서는 대상 이벤트 관련 트윗들을 검색 API로 수

집하였기 때문에 지난 트윗에 대한 사회적 신호 검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스트리밍 API를 이

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계속적인 분석을 통한

경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

아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예측 알고리즘

을 추가하여 감기 발생가능성을 예보하는 연구로 확

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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